
울산-경북-경남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

- 2025. 3. 26.(수) 09:00, 정부서울청사 -

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닷새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

가 발생하고 있고,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안타까움과 걱정도 커져

가고 있습니다.

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

고 있지만,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

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되었고,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, 건조특

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

없었습니다.

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, 청송, 영양, 영덕까지 예상보

다 빠르게 퍼져나갔고,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대피가 이루어졌

으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.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

이 끊기고,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되었

습니다.

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,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

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단계를 전국 ‘심각’ 단계로 격상하

고, ‘국가소방동원령’ 경찰의 ‘갑호비상’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

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밤사이 주거지역,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

피해 우려시설에 대한 산불확산 지연제도 적극 살포하였습니다.

하지만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

개되고 있는 만큼,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

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.

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

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, 철저한 통제,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

하는 것입니다.

요양병원,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 2,148명을 비롯한 재



난취약계층 중심의 사전대피를 적극 실시하였고, 지자체에서는 부

단체장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, 읍‧면‧동 구석구석을

세밀하게 살펴 조금이라도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적극적으

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에 다소 불

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

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

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행·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

하겠습니다.


